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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하여 포용도시의 주요 담론을 토대로 행위
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도시 포용성의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해당 공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
례 분석의 과정은 신중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서탑 코리아타운의 맹아기와 발전기로 나누어 주요 행
위자를 추출하고, 이 지역의 변화를 대표하는 여섯 개의 시기별로 각각의 행위자-연결망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공간의 도시 표용성 변화 추이를 해석하고 포용도시의 실현가능성을 전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탑 코리아타운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수와 종류는 한중 수교를 기점
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행위자-연결망 역시 도시 포용성의 전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서
탑 코리아타운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조선족, 한국인, 현지인, 북한인 등의 주요 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비
약적으로 증진하였다. 셋째, 문화교류와 관련 정책 행위자가 성장하면서 이 지역의 행위자-연결망은 유래없는 
도약을 성취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의 도시 포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적 요인 또한 다수 관찰된다.
■ 중심어 :∣서탑 코리아타운∣포용도시∣행위자-연결망 이론∣도시 포용성∣심양∣
Abstract

To newly discover the placeness of Xita Koreatown in Shenyang,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ual 
structure of urban inclusivity based on the actor-network theory and the main discourse of inclusive 
cities. It then applies a framework to the relevant space for analysis. We conduct the case study by 
first identifying a historical timeline by dividing the age from the founding of New China to the present 
into sprouting and developing stages of Xita Koreatown, extracting major actors out of time, and finally 
creating a network graph for each of the six periods representing changes in the region. Throughout 
this process, we not only analyze the aspect of transition in the urban inclusivity of Xita Koreatown but 
also prospect the feasibility of an inclusive city for the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and type of actors constituting Xita Koreatown have constantly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related 
actor-networks have also continued to expand in all indicators of urban inclusivity. Secondly, the agency 
of human actors such as Korean-Chinese, locals, and both South and North Koreans, representing the 
specificity of Xita Koreatown, has continuously improved. Lastly, due to the increase of cultural 
exchanges and related policy actors, the actor-network in this region has achieved an unprecedented 
leap forward. In conclusion, the urban inclusivity of Xita Koreatown in Shenyang shows significant 
growth in quality, with expectations of further improvement.
■ keyword :∣Xita Koreatown∣Inclusive City∣Actor-Network Theory∣Urban Inclusivity∣Shenyang∣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접수일자 : 2020년 08월 20일
수정일자 : 2020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0월 12일 
교신저자 : 김민형, e-mail : minkim@hufs.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0178

I. 서 론

심양(瀋陽)은 예부터 우리 역사와 매우 관계가 깊은 
도시이다.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고토(古土)였던 고
대로부터 시작하여, 병자호란의 결과 소현세자를 비롯
한 수많은 포로가 끌려가 8년간 머물렀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역사적 인연이 깃든 곳이다. 무엇
보다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피
폐한 삶을 개척하고 독립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우리 
동포들은 대거 만주로 이주하였고, 심양은 그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1911년 압록강 철교가 부설되고 안동(安
東)과 봉천(奉天)을 잇는(지금의 단동과 심양) 안봉선이 
개통되면서, 조선인들에게 이 지역은 대륙의 관문이 되
었다. 그 당시 심양의 첫 기차역은 서탑(西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인들은 안봉선을 따라 서탑으로 밀
려들었고, 그곳에 정착하는 조선인들을 따라 자연스럽
게 이주민 거리가 형성되었다[1].

바야흐로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전
쟁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 간의 교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이후 한중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
로 발전하였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양국의 무역규
모는 약 39배, 인적 교류는 약 140배 증가하며 명실공
히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2]. 
그 중에서도 심양의 서탑 지역은 한중 수교 이후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와 더불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진출한 지역이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친근한 곳이기 
때문에 중국에 첫발을 딛는 교민들에게 있어 서탑은 정
서적으로 현실적으로 최적의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1995년 서탑 지역은 중국 동북 지역 조선족 용품과 한
국 제품의 최대 집산지가 되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고 2000년대부터는 심양시의 대외 경제 투자 유치 계
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
작하였다[3].

조선족 동포들의 집거 지역이자 한국인들이 대거 진
출하여 활발한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심양시 서탑
가 지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다. 지금까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 왔으나,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에스닉타운으로서의 역사적 토

대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4-6]. 즉 새로운 도시적 공간적 가능성을 고찰
하고 탐지하여 도시의 종합적 비전을 탐지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 공간 연구의 보편적 차원에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문화적 잠
재성을 검증하는 시도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용도시 담론과 
도시 포용성 개념의 문헌 고찰을 수행하고 행위자-연결
망 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
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포용도시의 실현가능성을 가늠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포용도시 개념
‘포용도시(Inclusive City)’는 지난 1999년 유엔 해

비타트(UN-HABITAT)가 도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처음 주창하였다. 원래 이 
개념은 압축적 산업화와 발전주의 모델을 지향하며 급
격하게 성장한 제3세계 대도시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
았다[7]. 즉 도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각종 자원
의 활용 기회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
지 못하는 ‘배제’의 구조화를 탈피하여 공동체 전체를 
‘포용’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취약한 정치 거버넌스에 집중
하던 포용도시 개념은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 즉 
전체 인구의 55%에 육박하는 42억명 이상이 이미 도
시에 살고 있고 전지구적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가 
도시에서 소비되는 절박한 현실[8]에 대응하여 전 인류
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규범(norm)이자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개념으
로 성장하였다. 특히,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주제로 2016년 개최된 세 번째 해비타트 회
의[9]의 참석자들은 편재하는 도시화를 일방적으로 부
정하기보다 성장과 번영을 위한 변혁적인 힘으로 인식
하여 바람직한 도시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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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
가 본 회의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다차원적 가치를 
보전하고 포용적인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문화 유산의 
역할과 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0].

동시에 포용도시를 개념화하는 학술적 노력이 일련
의 도시학자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특
히 개별 도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포용도
시 개념의 보편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포용도시가 지향
하는 포용성의 차원을 구분하고, 구성 개념 및 지표 체
계의 수립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포용도시는 도시 공
간의 패러다임을 배제에서 포용으로 전환하는 종합 개
념으로 점차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표적
인 선행 연구에는 제로메타와 동료들(J. Gerometta et 
al., 2005), 세계은행(The World Bank, 2015), 박인
권(2015, 2016)이 있다. 그들이 제기한 포용도시의 구
조는 개념의 중심축을 공유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보다 구체화되는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제로메타와 동료들은 보편적인 맥락에서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포용성이 갖추
어야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조건은 바로 ‘상호의존
(in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이다. 전자
는 도시 구성원들이 호혜 원칙에 기반하여 형성하는  
공적이고 사적 관계를 포함하며, 후자는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거주자들이 관여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회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
반 여건을 포괄한다[11].

한편, 세계은행의 포용도시 선언은 도시의 삶이 펼쳐
지는 다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포용성 및 복합적이
고 예방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12]. 첫 번째 차원
은 사회적 포용이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도시 거주를 
위한 균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인 경제적 포용은 도시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이 구성원들에게 공정
하게 분배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포용은 도
시 거주자들이 생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리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리킨다[13].

박인권은 이들 선행 연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며 네 
가지 차원을 갖춘 포용도시로 보다 안정적인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가 새삼 주목한 포용도시의 구성 개념은 

‘공간적 개방(spatial openness)’이다. 거주자들은 도
시 안의 실질적인 공간을 점유하며 일상을 영위하기 때
문에, 포용도시의 포용성은 지리적 범위와 접근성을 내
포하는 구체적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거주자를 비롯하여 미래의 거주자나 
경제적 약자에게도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는 공간적 개
방이야말로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
이다[14].

또한 박인권은 제로메타와 동료들이 제시한 참여 개
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도시 거주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가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인지
하고 극복함으로써 유능한(capable)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도시의 비전 수립과 밀도있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와 상호의존의 필요
충분조건으로서 ‘역량 형성(capacity building)’의 차
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포용도시가 달성해야 할 궁
극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약 조건을 극복해가
는 공동체 차원의 노력과 과정을 의미한다[15].

2. 행위자-연결망 이론
19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행위자-연결망 이

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과학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을 연구하
는 라투르(B. Latour), 칼롱(M. Callon), 로(J. Law)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과학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성을 다루면서 과학기술의 본질
과 속성을 천착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서 이들은 과학기술의 객관성과 자율성을 맹신하는 근
대주의가 지닌 모순을 폭로하고, 과학과 기술을 철저하
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식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자명
하다고 여겨지는 과학적 사실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
는 역동적인 과정을 탐구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근
대적 이분법을 탈피하는 새로운 인식론을 주창함과 동
시에 경험적 학문인 사회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서 주류 학계로부터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16]. 오
늘날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그 모태가 된 과학기술학 
분야를 뛰어넘어 인류학, 지리학, 경영학, 심리학, 금융 
이론, 예술 이론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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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연결망 이론이 가장 논쟁적으로 제기하는 주
장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가 인간(human) 뿐만 아
니라 자연환경, 각종 사물, 과학기술, 국가정책, 기관, 
제도와 같은 비인간(nonhuman) 요소가 뒤섞인 다중
적 혼성물(hybrids)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행위자-연
결망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고유한 언술의 주체
이자 능동적 존재, 즉 ‘행위자(actor)’로 규정한다. 인간 
행위자는 결코 과학적 활동의 유일무이한 중심이 아니
며, 비인간 행위자 역시 과학과 문명의 성패를 좌우하
는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이론은 대등
한 관계에 있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긴밀하게 연
결되어 동맹(alliance)을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함께 진화함을 강조하였다[17].

따라서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행위자들의 상호 관계
성을 새로운 존재론의 근본 원리로 삼는다. 현실 세계
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오직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일정한 연결망이 작동할 때 비로소 존재론적 
특질을 획득한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
과 비인간을 막론하고 개별 행위자들은 관계를 통해 서
로의 행위성(agency)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이러
한 행위성은 고정되지 않은 채 부유하며 특정한 계기를 
통해 연결되는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행위자들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발현된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 효과’이
다[19]. 

결과적으로 행위자-연결망 이론이 추구하는 존재론
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로 수렴한다. 현실 세계의 모든 
실재는 다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밀접한 연결망으
로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인데,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서는 이를 ‘번역(translation)’이라 일컫는다. 고정되지 
않는 행위자의 행위성과 마찬가지로, 연결망의 고유한 
특성 또한 행위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부단히 갱신된
다[20].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실체적 대상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성공적인 번역의 과정을 통
해 이루어낸 일시적인 집합체이다. 어떠한 실체적 대상
도 완전무결한 순종의 상태로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
으며, ‘자기 구성적인(self-organizing)’ 연결망 속에서 
‘형질 변환(transduction)’의 번역 과정을 거듭함으로
써 일시적이고 잠재적이며 다중적으로 실재하는 ‘총체
적 현실(collective reality)’에 참여한다[21].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특정 사회 현상을 통시성과 공
시성을 살려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특히 고도화된 문명의 혼종적 산물이 만연
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간 중심의 인문사
회과학적 방법론이 간과해온 비인간 행위자들을 포착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온당한 사회적 위치를 부여
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연결
망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 라투르가 파스퇴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을 분석하며 과학자와 공학자의 인간 행위자 
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인 세균, 동물, 실험기구 등
의 은폐된 행위성에 주목하였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
[22]. 행위자-연결망 이론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
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하여 만
들어내는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정치생태학
(political ecology)’의 실천이다[23].

3. ANT 기반 도시 포용성
본 연구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하여 포용도시

의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심양 서탑 코리아타
운의 사례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례 분석 방법론의 프
레임 구축을 위하여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로부터 포용
도시의 핵심 개념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면 [표 1]과 같
다. 즉, 각각의 선행 연구가 제시하는 포용성 차원의 공
통 분모를 네 가지 핵심 개념으로 도출한 후 저차원의 
포용성에서 고차원의 포용성까지 유기적으로 조합하였
다.

표 1. 포용도시의 핵심 개념 

동시에, 도시의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의 실
체와 구조, 전개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행위자-연결망 

개념 내용

개방
(openness)

- 주거권 보장
- 공공장소 복원 및 개선
- 일자리, 교육, 금융 등 생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접근
성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사회적 이득의 공정한 분배
- 구성원 간의 사회적 호혜

참여
(participation)

- 권력 분배와 제도적 접근성
- 균등한 권리와 참여 기회
- 커뮤니티 형성 및 주도적 개발

역능
(empowerment)

- 소득, 건강, 교육, 문화 등 거주민의 다양한 능력을 강화
하고 향상하는 자아 실현 및 공동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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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기본 요소를 선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ANT의 기본 요소

결과적으로, 포용도시의 핵심 개념과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인식론적 공유지가 상당히 넓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무엇보다 포용도시 개념 자체가 공간과 인간, 인간
과 인간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현대 도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들 관계성의 범위와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다. 특히, 포용도시의 패러다임이 배제의 관계성을 탈피
하여 포용의 관계성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거주자들이 혼재하고 이
들 간의 갈등이 편재하는 도시 공간의 현실을 총체적으
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야말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이종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의 진정한 현실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존
재론과 행위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행위자-연결망 이
론의 기본 철학과 상통한다.

본 연구는 포용도시의 핵심 개념과 행위자-연결망 이
론의 기본 요소가 조응하는 복합 개념의 매트릭스와 개
념의 확장 경로를 각각 [그림 1][그림 2]와 같이 구성하
였다. 즉, 도시의 개방성이 향상되면 도시 공간 안에 생
존할 수 있는 행위자의 수(개수)와 생활 반경(분포)이 
늘어나며, 도시 거주자들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그
들 사이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진다. 더불어 여러 이질적
인 행위자들의 상호의존도가 향상될수록 도시 거주자
들의 사회적 호혜를 나타내는 연결선의 공간적 범위(분
포)가 확장되고 그 수(빈도)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상
호작용이 발생하는 분포와 그 빈도가 증가하는 연결망 
속에 존재하는 각양각색의 행위자들로 인하여 도시 공
간의 권력은 점차 분할되고, 분할된 권력(빈도)은 다시 
행위자들의 제도적 접근성과 참여의 기회를 높임과 동

시에 일정한 클러스터의 형성(밀도)을 통해 커뮤니티의 
성장을 촉진한다. 더욱 빈번한 참여를 수행하는 도시의 
거주자들은 풍부한 관계맺기를 통하여 관계적 효과(밀
도)를 드높이며 도시 전체의 연결망을 부단히 갱신한
다. 결국 도시 거주민은 복합적인 행위성을 강화하며 
성장하고, 도시 전체의 밀도를 높이는 공진화의 역사가 
축적되며, 전체 행위자-연결망의 번역은 고도화된다.

그림 1. 포용도시-ANT의 개념 매트릭스

그림 2. 포용도시-ANT의 개념 경로

요약하면, 포용도시와 행위자-연결망 이론이 결합할
수록 [그림 1]의 개념 매트릭스는 [그림 2]와 같은 경로
를 그리며 그 폭을 확장한다. 라투르의 행위 경로 그래
프[24]를 응용하여 작성한 [그림 2]에서 시간은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각각의 단계가 축적되는 우측 
세로 방향으로 네트워크 그래프의 기본 요소인 노드와 
링크의 개수, 분포, 빈도, 밀도가 차례로 증가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하는 도시 포용성 지표로 규정하고, 심양 서탑 코
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분석에 적용하였다. 해당 분석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상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형성 과정으로부터 행위자를 추출하고 연결망
을 구성한 후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여 도시 표용성 
해석을 시도하였다.

개념 내용

행위자
(actor)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인간, 비인간의 실체들

연결망
(network)

 여러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관계들의 
집합과 그들 사이의 동맹

행위성
(agency)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되는 관계
적 효과 및 행위자들의 연결망을 변화시키는 힘

번역
(translation)

 행위자-연결망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구성하는 총체적 현실 및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진화와 발전의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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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 
구성

1.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전개

그림 3.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구글어스 위성사진[25]

심양시 중심부에 위치한 서탑 코리아타운은 [그림 3]
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바와 같이 세모꼴의 형태를 띤
다. 행정구역상 화평구(和平區)에 속하는 서탑 코리아타
운은 철서구(鐵西區)와 황고구(皇姑區) 등 심양시의 대
표 행정구역과 맞닿아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
며 각종 상업지구를 연결한다. 교통 여건으로 본다면, 
이 지역은 심양(남)역과 지하철 1, 2호선의 주요 역세권
에 인접해 있다.

2016년 서탑 코리아타운의 전체 인구는 2만 8,900
명으로, 그 중 조선족이 8,338명, 한국인이 4,743명을 
차지한다[26]. 이곳은 원래 전형적인 소수 민족 집거지
의 특징을 지닌 도시 공간이었다. 그러나 중국으로 진
출한 한국인들의 상업 활동과 주거 수요가 가파르게 증
가하면서 한민족 인구가 거주자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
고, 거주자들의 문화적 특질이 융합되어 소위 ‘중국 속 
한국’, 중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코리아타운으로 성장하
였다[27].

오늘날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대체적으로 [그림 4]와 
같은 모습이다. 사방이 각각 하얼빈로(哈爾濱路), 남경
북가(南京北街), 시부대로(市府大路), 승리북가(勝利北
街)로 둘러싸여 큰 경계를 이루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서탑가를 중심으로 상가와 주거지가 빼곡이 형성되어 
상업, 금융, 요식업, 서비스업의 영업장이 고르게 분포

한다. 대로변 이면에는 크고 작은 골목길이 산재하고 
있는데, 식당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주상복합상가 등이 
위치한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는 청나라 초기에 건립
된 사원이자 지명의 유래를 간직한 서탑을 비롯하여 민
족 정체성의 본산이 된 조선족문화예술관과 조선족 학
교 및 상점, 북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는 북한 식
당 등이 있다.

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외협력이 개시되
면서 심양 서탑 지역은 단순 주거 공간을 탈피하고 서
서히 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90년
대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교를 기점으로 한국 기업이 
서탑 지역에 대거 진출하였고, 이어지는 IMF 외환 위기 
또한 한국인들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 정세에 따라 서탑 지역 역시 정치적 경제적 문
화적으로 수많은 변천을 겪었지만,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국적 색채가 줄곧 강화되어 온 점은 분명하다.

2.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 추출

그림 4. 서탑 코리아타운 지도와 랜드마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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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탑 지역은 20세기 초 조선인들의 유입이 본격화되
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코리아타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전개된 변화는 동아시아 현대사의 역동성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현상과 그 실체는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혼종적 집합체라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총체적 현실을 형성하는 행위자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49년 신중국 건국부터 현재
까지의 시기를 1992년 한중수교를 분기점으로 하여 서
탑 코리아타운의 맹아기와 발전기로 나누고, 각각의 주
요 변화들을 선별하여 [표 3]과 [표 4]의 연표 작성을 
수행하였다[29-31]. 

표 3. 서탑 코리아타운의 맹아기 

표 4. 서탑 코리아타운의 발전기
다음으로 본 연구는 [표 3]과 [표 4]에 기입된 각각의 

역사적 사건 및 상황과 연관된 대표적 행위자들을 추출
한 후 분류하였다. 추출한 행위자는 총 58개이며, 이를 
사람, 장소, 기관, 사건, 정책・행사, 문화・교류의 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녹색, 보라색, 연두색, 황색, 
분홍색, 적색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을 
정육면체에 배열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연도 내용

1948 연변교육출판사 심양지사(1950년대 조선문서점으로 개칭) 설립(11
월)

1949

심양시조선족소비합작사 설립(5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0월)
북중수교 수립(10월)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개관(11월)

1950
제1회 심양시조선족체육대회 개최(6월)
한국전쟁 발발(6월)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군중창작집』 제1호 출간

1952 조선족의 소수민족 지위 합법화(9월)

1956 심양시조선족소비합작사가 조선민족상점으로 개칭(1월)
1966~197

6 문화대혁명

1970~197
7 북한 영화 100여 편 수입

1978 중국 개혁개방 정책 시행(12월)

1980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 개교(9월)

1984 조선민속상점이 조선백화로 개칭

1987 사단법인 심양시조선족문학회 설립(12월)
핸드폰 중국 진출

1988 서탑 지역 개발 프로젝트 시행(김학수)
심양시조선족연의회 설립(4월)

1989 중국 인터넷 건설 시작

연도 내용

1992 선양한국투자기업협회 설립(7월)
한중수교 수립(8월)

1993 서탑 개조 프로젝트 실시(중국 정부)
한국 드라마 중국 진출

1994

중국 전역 인터넷 보급(4월)
한식당 백제원 개업(12월)
대한항공 심양노선 취항(12월)
서탑 아파트 단지 건설

1995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춘천지부와 자
매결연 체결
심양시조선족문학회가 한국 교류 시작

1996 한식당 신라성 서탑으로 이전

1997

한메일 서비스 개시(5월)
야후코리아 서비스 개시(10월)
IMF 외환위기(12월)
한식당 경회루 개업

1998
한국 위성TV 보급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춘천예총과 한중 미술 및 사진 전시회 개
최 시작

1999 네이버 서비스 개시(6월)
중국한국인회 선양지부(선양한국인회) 설립(12월)

2000 동북3성 한민족화합노래자랑 개최(10월)
미스심양조선족선발대회 개최(10월)

2000~200
1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북한 예술대회 참가

2002
제1회 심양한국주 개최(7월)
2002 한일 월드컵 개최(7월)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북한 미술 사진 공예품 전시회 개최

2003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한국세종예술음악협회와 클래식 음악연주
회 개최 시작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성남예총과 문화강좌 개최
선양한국인회와 선양한국투자기업협회가 선양한국인상회로 통합

2004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설립.

2005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북한 미술 사진 공예품 전시회 개최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북한대동강미술교류사와 미술작품 교류 5
년 계약 체결

2006 심양시아리랑예술단이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으로 귀속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9월)

2009 신종플루 확산(4월)
제8회 심양한국주에서 KBS전국노래자랑 개최(9월)

2010
카카오톡 출시(3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출시(6월)
제9회 심양한국주에서 글로벌한상대회 및 KBS열린음악회 개최(7월)

2011 위쳇 출시(1월)

2012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 도입(6월)
제11회 심양한국주에서 서탑미식문화절 개최(8월)
서탑 코리아타운 재정비 시작

2014 한중교류문화원 개원(7월)
한중미술가 민족민속벽화거리 조성

2015 한중문화콘텐츠연구소 개소

2016 북한 핵실험 재개(1월)
제15회 심양한국주 취소

2017 사드 문제 발발(6월)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4월)
제15회 심양한국주 다시 개최(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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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세로축은 시간적 확장에 따른 행위자들의 분포
를, 가로축은 공간적 확장에 따른 행위자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5.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 분포

IV.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은 무수한 행위자
들이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된 흔적들의 집합체이다. 서
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망을 구성하고, 연결망 속에서 다
채로운 행위성을 발현하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한다. 서
탑 코리아타운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자는 독립적인 개
체, 즉 ‘노드’이다. 노드로 표현되는 이들 행위자들은 유
동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제각각 부유하다가도 특정한 
번역 과정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링크’를 만들고, 공통
된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2장 연
표의 역사적 사건 및 상황을 근거로 행위자와 상호작용
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행위자
-연결망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표 3]의 ‘연변교육
출판사 심양지사’는 ‘중국 정부’에 의해 ‘조선인 집거지’
에서 설립되어 ‘이주 조선인’이 이용하였기에, [그림 6]
과 같이 각각의 행위자들은 노드가 되고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링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행위자-연결망의 번역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
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를 대표
하는 여섯 개의 시기 – 신중국 건국, 신중국 건설, 개혁
개방기, 한중수교, 한중수교 10주년, 북핵 문제와 사드 
위기 – 를 선정하고, 각각의 시기별로 서탑 코리아타운 
행위자-연결망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구현하였다. 이 작
업을 위하여 지파이(Gephi) 프로그램[32]을 시각화 저
작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때 각각의 행위자는 [그림 5]에
서 분류한 그룹별 색상의 노드로 표기하고, 행위자들의 
관계성은 링크의 연결선으로 표기하였다. 특히 지파이 
저작도구 중에서 관계성의 링크 수(빈도)와 노드의 크
기가 비례하는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적용하여 네트워
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GUI 기반의 
지파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용량 정량 분석보다는 
선별된 데이터의 직관적 네트워크 작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1. 1949년: 신중국 건국

그림 6. 서탑 코리아타운 ANT 그래프(1949년)

오랜 전쟁 끝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하면
서, 서탑 지역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당시 
이주 조선인들이 서탑 지역에 정착하고 집거지의 생활 
터전을 일구어낸 것은 사실이나, 그들과 현지 정부 및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미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설립한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은 문화예술의 형식으로 당의 사상과 정책을 선전하였
고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및 문맹 퇴치에도 매우 적극적
이어서, 지역민들의 구심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연변
교육출판사의 심양지사와 심양시조선족소비합작사를 
통해 이주 조선인의 민족교육과 상업활동의 맹아가 싹
트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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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6-1966년: 신중국 건설

그림 7. 서탑 코리아타운 ANT 그래프(1956-1966년)

건국 이후 신중국 건설기를 거치면서 서탑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이주 조선인들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
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바탕으로 조선족들은 집거지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며 번영을 꾀하였다. 특
히 연변교육출판사 심양지사가 조선문서점으로 개칭하
고 독보적으로 조선어 서적을 공급하거나, 심양시조선
족소비합작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조선민족상점
으로 거듭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국 정
부의 민족융합과 동화정책 또한 서탑 지역의 행위자들
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1978년: 개혁개방기

그림 8. 서탑 코리아타운 ANT 그래프(1978년)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탑 지
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
을 주도하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 지역의 핵심 행위

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서탑 지역은 점차 
상업지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개혁개방기에 발생한 또 하나의 현저한 변화는 서탑 
지역의 문화 발흥이다. 민족억압정책으로 통제받던 조
선족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은 한결 자유로워졌으며 새
로운 도약과 전승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북중 수교 이
후 축적되어온 북한과의 교류 속에 이 시기에 일어난 
북한 영화 열풍은 서탑 지역 특유의 정치적 문화적 포
용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1992년: 한중수교
한중간 국교가 수립된 1992년은 서탑 지역에 ‘코리

아타운’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고, 비약적인 변화와 발
전을 가져다 주었다. 조선족과 새롭게 탄생한 서탑 코
리아타운이 그 변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 두 행위자
의 행위성은 한국과 중국의 행위자들을 상호 연결하면
서 경이롭게 성장하였다. 동시에 한국인들이 서탑 지역
의 행위자로 진입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기관이 
탄생하였으며, 새로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지역 행위자-연결망의 분포와 빈도가 모두 증가하였
다. 

결과적으로 1992년을 기점으로 서탑 코리아타운의 
포용적인 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조
선인 집거지의 개방성이 향상되면서 조선족-현지인-한
국인 등 주요 인간 행위자 사이의 상호의존이 강화되
고, 인간, 비인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또한 발전하였
다.

그림 9. 서탑 코리아타운 ANT 그래프(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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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2년: 한중수교 10주년

그림 10. 서탑 코리아타운 ANT 그래프(2002년)

한중 수교 이후 지속된 지역 개발 정책과 대내외 투
자에 힘입어 서탑 지역은 소규모 집거지에서 온전히 벗
어나 상업과 주거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중 수교 10주년이 된 2002년에 이르러, 
명실공히 서탑 코리아타운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고,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
국 전역에 보급된 인터넷과 한국 직항 노선, 위성TV 보
급으로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은 지리적 조
건을 넘어서는 공간적 확장을 성취하였다.

이 시기의 서탑 코리아타운 행위자-연결망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으로 번역된다. 첫째, 조선족-현지인-한국
인 등 주요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증폭하면서 이들의 상
호작용을 촉진하는 각종 단체, 기관, 시설이 확충되었
다. 둘째, 문화적 포용성의 특질을 지닌 행위자들이 성
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2002년 처음 
개최된 심양한국주이다. 기업 투자 유치의 경제적 목적
에서 시작된 심양한국주는 한류의 부흥과 더불어 서탑 
코리아타운을 대표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였
다.

6. 2016-2017년: 북핵 문제와 사드 위기

2016년의 북한 핵실험 재개, 2017년의 사드 위기는 
성장 일로에 있던 서탑 코리아타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서탑 코리아타운의 잠재력은 역

설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위기에 취약한 요소로 작용하
였다. 서탑 코리아타운 행위자-연결망의 규모와 밀도는 
눈에 띄게 축소되었고, 주요 행위자들의 행위성은 줄어
들거나 일시 소멸되었다. 공식 기구, 단체, 기관만이 명
맥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이어 나갔다.

V. 결론: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
성 추이와 전망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
연결망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 70여 년간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 수와 
종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 되었으며, 행위자 
간의 연결망 역시 분포와 빈도, 밀도의 측면에서 모두 
강화되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시기의 서탑 코리아
타운 ANT 그래프는 4장에서 분석한 여섯 개의 시기를 
거치면서 행위자(노드) 개수와 상호작용(링크)의 빈도
가 각각 10➔9➔10➔16➔31➔21개로, 16➔17➔23
➔39➔105➔89개로 변화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전체 
기간을 종합한 결과 서탑 코리아타운의 ANT 통합 그
래프는 [그림 12]의 노드 58개, 링크 281개로 증대하
였다. 행위자-연결망의 지리적 분포 역시 조선인 집거
지의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공간적 개방성을 
갖춘 서탑 코리아타운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서탑 코리
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은 한중 관계 및 남북 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유입되고 관련 사건이 개입
하면서 동아시아 전반과 세계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양
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림 11. 서탑 코리아타운 ANT 그래프(2016-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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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탑 코리아타운 ANT 통합 그래프(1949-2017년)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두 번째 결과는 주
요 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비약적으로 증진하였다
는 점이다. 오랫동안 식민지 이주민의 불안정하고 취약
한 상태에 있던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가 합
법화된 이래 서탑 코리아타운의 지속과 성장에 기여한 
가장 강력한 행위자이다. 정치∙외교∙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해당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위성은 변함없이 
발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거지의 물리적 환경 속에
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온 조선족 행위자의 역할은 오
늘날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개입한 한국인 행위
자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추동력은 한국인과 조
선족, 한국인과 현지인 등 주요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적 효과, 즉 행위성으로부터 기인
한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전개된 동아시아의 정세를 고려
한다면, 한국과 북한의 행위성이 같은 공간에 공존한다
는 현실 자체가 서탑 코리아타운 행위자-연결망의 특수
성을 만들어 온 것이 자명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듯이 불시에 촉발되는 정치적 갈등
으로 인해 전체 행위자-연결망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
상에서 드러난다. 주요 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 증진이 
서탑 코리아타운 고유의 포용적 환경 조성에 직접 영향
을 미친다는 반증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행위자-연결망 분석을 통해 문
화교류와 관련 정책 행위자의 비중과 역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한중수교를 전후하여 서탑 
코리아타운에서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와 재정비 정책
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며 행위자들의 주거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접근
성을 향상시켰고 커뮤니티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더 나
아가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심양한국주의 주기적 
개최는 사람, 장소, 기관, 정책, 문화의 다채로운 행위자
들이 어우러지며 서탑 코리아타운 행위자-연결망의 밀
도를 높였고, 지역의 포용적 환경을 유기적으로 성장시
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매체의 확산과 한류 문화의 성장으로 인해 서탑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은 질적인 면에서 유래없
는 도약을 성취하였으며, 앞으로의 전개 양상이 더욱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의 도시 포
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적 요인 또한 다수 관찰된
다. 특히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정치적 대치와 배제에
서 협력과 포용으로 전환된다면, 억압되어온 한국과 북
한의 행위성이 발현되며 전체 행위자-연결망의 총체적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적용하여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분석한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정책적 활용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33][34]. 또한 보다 역동적이고 가
소성(可塑性)이 활발한 행위자들의 개입으로 개별 거주
자들이 역량을 형성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여지가 포
착된다. 여기에는 개별 거주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문화교류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
로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행위자-연결망 
속에서 발생할 때, 아직 오지 않은 서탑 코리아타운의 
전성기와 더불어 모든 도시가 꿈꾸는 포용도시의 미래
가 심양의 도시 공간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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